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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유아식품 시장 현황

  주요내용 

  2015년 중국 영유아식품의 시장 규모는 1,335억 위안(24조원)으로 시장의 고급화, 영유아수 증가에  따라 

2010~2015년 유아식품 시장은 연평균 15%씩 증가하였으며, 특히 분유시장 규모는 2015년 30% 증가함

   조제분유 시장은 2006~2014년사이 매년 20%씩 증가하여 현재 700억 위안(12.6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로 

성장함. 중국 국내에서는 멜라민 파동이후 수입 분유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수입산의 판매가 증가하여 

2015년 총 분유시장의 규모가 전년대비 약 30% 증가함. 수입산 분유는 15.5억불(2014년) 규모로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산과 미국산의 점유율이 52% 이상으로 매우 높은데 반하여 한국산 분유의 점유율은 

약 4.4%로 낮은 편임

   영유아 보조식품 및 이유식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98.6억 위안(1.8조원)으로써 성장하였고 이유식 시장은 

동기간 25.7억 위안(4,630억원)에서 52.5억 위안(9,45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성장하였음. 영유아 간식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입 · 유기농 제품의 판매량이 비교적 높은 편임

ㅣ대중국 조제분유 수출실적ㅣ (단위 : 톤, 천불, %)

 구분
2015.1.1.∼8.31 2016.1.1.∼8.31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조제분유 5,084.9 61,821.6 4,650.8 58,167.4 △8.5 △5.9

 시사점

●   한국에서 수입한 유아용 분유는 94백만불로 중국 전체 분유 수입(29억불)의 3.3%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수입대상국은 네덜란드(29.2%), 아일랜드(29.2%), 독일(10.6%)로 유럽산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질 좋은 원유를 생산하는 목축업 국가라는 인식에 힘입어 부모들이 선호하며 현지 수입 분유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아시아산 분유가 동양아기 체질에 잘 맞는다는 인식 확산에 따라 한국제품 선호도가 증가 

하는 추세로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이 프리미엄 분유시장을 개척중임

 작성 : 상하이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중국

1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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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콩

2-1 한국의 치맥, 홍콩을 사로잡다!

  주요내용 

  최근 몇 년간 홍콩 내에서 한국 드라마가 열풍을 일으키며 한국의 식문화 또한 빠르게 전파되고 있음. 특히 

홍콩 전역에 유행처럼 생겨나고 있는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점포들을 통해 일명 ‘치맥’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 현재 홍콩에서 성업 중인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2014년 10월 침사추이 1호점을 시작으로 

2년 만에 6호점을 개점하였으며, 4개 지점의 총 매출이 월 10억 원을 돌파하며 홍콩의 대세 맛집으로 자리 

매김하였음

치킨과 맥주(치맥) 오븐구이 치킨 철판치즈떡볶이

   홍콩에서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가 인기몰이를 하는 비결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미디어의 영향, 메뉴의 

고품질화, 로컬 식당과 차별화되는 한국식 서비스라 할 수 있음. 영화나 드라마로만 접했던 한국의 외식

문화를 현지에서 양질의 서비스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은 한국 문화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홍콩 소비자

들을 공략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임. 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맛과 품질 면에서 메인메뉴를 

고급화하고 그와 함께 곁들일 수 있는 각종 음료(알콜/무알콜), 잡채 계란말이, 철판치즈떡볶이와 같은 

사이드메뉴의 비중을 전체 메뉴의 40% 정도로 늘려 홍콩인들의 입맛을 폭넓게 사로잡고 있음

치즈 까르보나라 치킨 프랜차이즈 자체 개발 음료

   현재 홍콩 내에서 치킨을 주메뉴로 삼아 영업 중인 한국 치킨전문점은 20개 내외로 여기에 치킨 외 다른 

메뉴를 함께 취급하는 식당들과 체인점의 개수까지 모두 합하면 70여개에 달함

*출처: OPEN RICE 참고 (2016년 10월 기준)

지구촌 리포트ㅣ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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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한국 음식 및 외식문화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홍콩 내 한식당과 식품유통매장을 통해 한식

요리 및 한국의 식재료 구입을 원하는 홍콩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추세를 따라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우리 식재료를 무분별하게 가공, 변형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한식의 정체성 상실과 같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현지 한식당 및 관련 

수출업체들은 한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고품질의 식재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고유한 맛과 특색을 적절히 

반영하는 요리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맛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작성 : 홍콩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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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할로윈 시장 급성장

  주요내용

●   일본 할로윈 시장 4년간에 2배로 확대

-  10월말의 할로윈을 맞이해 식품제조업체들의 열띤 판촉이 이어지고 있음

-  일본기념일협회에 따르면, 2015년 할로윈데이 관련 시장규모는 1,220억엔으로 4년간 2배이상으로 급속히 

확대, 2016년에는 1,300억엔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함

-  이러한 추세에 따라 식품업체들은 포장을 할로윈 사양으로 변경한 상품을 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홈파티 분위기를 띄우는 조리법이나 즐기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ㅣ일본의 할로윈 시장 성장 추이ㅣ

                                                                                                                                                                                      (단위 : 억엔) 

*출처: 일본 기념일 협회 

●   일본 식품 업체 사례

-  모리나가제과는 “모리나가 밀크카라멜”을 사용한 할로윈용 디저트 레시피를 개발하여 일본 최대 요리 

레시피 사이트 ‘Cook pad’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음

-  또한, 일본에서도 할로윈에 맞춰 홈파티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할로윈을 맞이하여 집에서 

디저트를 만드는 기회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출시

-  네슬레는 주력상품인 ‘킷캣’으로 할로윈 맞이 기간 한정 상품을 발매, ‘펌킨 푸딩맛 킷캣’을 구워

먹는 방법을 제안하고 상품포장 뒷면에 가정의 오븐렌지등을 사용한 새로운 조리법을 기재,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식품업체 뿐만이 아니라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들도 전단지를 통해서 할로윈 관련 메뉴를 제안하거나 

할로윈 파티용 식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판매하고 있으며 소비 변화에 따른 현지 제조업체 설비 확대도 

이뤄지고 있음 

지구촌 리포트ㅣ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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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리포트ㅣ일본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유원지 등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할로윈이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확산 효과로 

식문화까지 영향을 미쳐 밸런타인데이의 시장규모를 상회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장규모는 확대될 전망임       

모리나가 밀크카라멜 활용 디저트 기간 한정 KitKat(펌킨 푸딩맛) 수퍼마켓 전단지

크리스피 크림 도넛 할로윈 도넛 롯데리아 할로윈 버거 도쿄도내 호텔 할로윈 메뉴

 시사점
●   일본은 보수적인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타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여 새롭게 일본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빠른 편임

●   한국산 상품이 일본시장에 더욱 정착하기 위해는 제조업체들이 일본 계절 이벤트에 맞는 상품개발이나 

메뉴제안이 필수적임. 향후 할로윈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여 한국 식품은 

한국요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고정 관념을 불식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작성 : 도쿄 지사

3-2   일본 토마토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

  주요내용

 일본의 토마토시장

-   토마토는 일본에서 연간 1인당 구매가격이 가장 높은 인기 야채 중 하나로 2015년 일본산 토마토의 연간 

출하량은 65만 3,400톤, 수입량은 7,038톤으로 일본에서 수입 토마토의 점유율은 1% 정도임. 일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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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생식 수요이며 신맛과 토마토의 특유한 냄새가 적은 분홍색 계열의 품종이 주류임. 또한 전체 생산

량의 15%정도는 방울(미니)토마토이며, 최근에는 대과(완숙)와 방울토마토의 중간에 해당하는 중과

(미디토마토, 과일토마토 등)의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음

ㅣ일본의 토마토 출하량 및 수입량 추이(2010~2015)ㅣ

 일본의 토마토 산지와 수입 동향

-   일본의 생산량을 보면 대도시에서 벗어난 구마모토현과 홋카이도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바

라키현, 치바현, 아이치현, 도치기현 등의 대도시권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있음. 또한 일본에서 수입하는 

토마토의 대부분은 한국산(53%)과 미국산(20%)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토마토의 수입량은 전체의 1%로 매우 낮은 반면,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량은 최근 20년간 2배 이상 

증가함. 수입산 토마토는 방울토마토를 중심으로 주로 샐러드나 샌드위치, 패스트푸드점의 수요나 

일본산을 대체하는(기후 불순에 의한 흉작 등) 목적으로 수입되고 있음

ㅣ일본 토마토 주요산지(2015년)ㅣ                ㅣ일본 토마토 주요 수입국(2015년)ㅣ

지구촌 리포트ㅣ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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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   최근 일본에서는 지역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의 특산품 등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 브랜드 만들기가 전국적으로 왕성하며 2006년 4월 1일에는 ‘지역단체상표제도’가 시행됨. 이 제도는 

지역특산물에 상표권을 주는 제도로 2016년 9월말 현재 598건의 지역단체상표등록이 기록되어 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지역별 토마토의 브랜드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최근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통신판매, 산지직송 등 새로운 유통 경로가 생기면서 생산자들은 독자적

인 재배방법을 도입하거나 산지나 생산자의 브랜드명을 내세운 부가가치가 높은 토마토를 판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시사점
●   현재 한국산 토마토는 대부분 업무용 수요에 한하여 수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일반 

소매 진출을 위해서는 최근의 건강지향 경향에 맞춘 리코핀을 강화한 토마토 등 특색있는 품종의 개발과 

브랜드화를 한다면 부가가치 창출로 장기적인 수출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작성 : 오사카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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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소매 시장에 유입되는 해외 투자

  주요내용

   베트남은 젊은층의 인구비율이 높고 중산층이 빠르게 늘고 있어 가장 매력적인 신흥 소매시장으로 부상

하고 있음. 세계적인 부동산 서비스 기업 JLL베트남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일본, 태국, 

프랑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의 기회를 찾아 투자를 늘리고 있음

  2014년에 태국 기업 Berli Jucker Plc은 Metro Cash and Carry Vietnam을 6억 5,500만 유로에 인수하여 

2014년 최대의 M&A로 기록됨. 이후 태국 Central Group 역시 전기제품 소매체인 Nguyen Kim과 

Big C Supermarket를 인수했음

    2015년에는 한국의 할인 유통업체 E-mart가 호치민시에 점포를 오픈했음. 한국 슈퍼마켓 브랜드 Lotte는 

이미 베트남에 11개 매장을 오픈했으며 2020년까지 60개 점포에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일본의 이온 몰은 2년 전 베트남 시장 진입 이후 이미 4개 쇼핑몰과 약 50개 점포를 개점, 2020년까지 

베트남에 추가 20개의 쇼핑센터를 개업할 계획임. 프랑스의 AuchanSuper도 Simply Mart를 인수대상

으로 보고 베트남 소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사업 확대를 결정했으며 2020년까지 호치민시에 

17개의 슈퍼마켓, 북부에 20개점포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인당 소득이 증가하고 베트남인의 소비력이 높아지면서 Gap, Mango, Topshop 등 패션업계도 투

자를 시작함. 2016년 9월 초순에는 호치민시에 Zara의 최초 매장이 개점되고 H&M도 2017년 초의 베

트남 진출을 목표로 진행 중으로 알려짐

   JLL베트남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구 9,000만명의 70%를 15세에서 64세가 차지하는 베트남의 소매 시장은 

성장의 여지가 크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 도시 인구는 2.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는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임

   미국의 컨설팅 회사 Boston Consulting Group 또한 베트남의 중류, 상류층 인구가 2020년까지 두 배로 늘어

난다고 예측하고 있음. 소매업자의 핵심 타깃이 되는 것은 월수 1,500만 동(714미국 달러) 이상의 계층임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의 확산, 소비자의 고가제품 구매 경향 증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인프라 개선도 

투자가를 끄는 중요한 요소임

   또한 JLL의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경쟁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전략

을 갖고 있는 소매업자만이 시장 점유율을 넓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출처 : haninnnews  

 시사점
●   베트남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동남아에서 가장 큰 이머징마켓으로 한국의 농식품 기업들이 대거 

진출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주로 젊은층이 소비를 주도하는 농식품분야에서는 신중한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잠재성 높은 상

품을 개발하여 진출해야 함

●   한편 해외기업들이 소매시장에 투자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른 경쟁 국가와의 농·식품 수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작성 :  하노이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베트남



12 page

5 싱가포르

5-1 쌀 시장현황

  주요내용

   쌀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소비되는 쌀의 대부분은 인디카 계의 장립종 쌀로 2015년 

기준 전체 수입물량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음. 자포니카 계의 단립종 쌀은 약 3%로 2013년 1.5%에서 

소폭 상승하였음

   싱가포르는 면적이 작은 국가로, 경작가능지역이 국토의 0.89%에 불과하여 쌀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농산물 생산은 녹색채소, 계란, 난초 그리고 소량의 버섯, 토마토 등으로 국한되어 있음

   2015년 기준 싱가포르 전체 쌀 수입액은 263백만불(422천톤)로 태국산 쌀이 전체 수입액의 약 41.3%(109

백만불), 인도 81백만불, 베트남 48백만불, 미국 6백만불 순으로 쌀을 수입하고 있음

   한국산 쌀은 55톤(113천불) 수입되고 있어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임. 한국산 

쌀이 싱가포르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종(장립종)과 다르고, 수입단가가 2.55불/kg로 높아 수입물량이 적음

   2014년을 정점으로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즉석식품의 발달로 인해 

쌀 대안식품 소비 증가가 원인임

인도산 쌀
가격 : 3,848원 / kg

호주산 쌀
가격 : 2,535원 / kg

한국산 쌀
가격 : 5,910원 / kg

* 출처 : USDA, AVA, Singstat, Global Trade Atlas

  

 시사점

  전반적인 쌀 소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좋은 이미지를 가진 일식 및 한식의 인기로 단립종 쌀 소비는  

증가 추세이며 일정 수준의 한국 쌀 수요층은 존재함

  건강에 관심이 높은 소비특성을 활용하여 일반 쌀 수출보다는 기능성 쌀 및 쌀 가공식품 위주로 수출하는 

것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더 쉽게 구매욕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판단됨

 작성 :  자카르타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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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對미국 한국산 쌀 수출동향

  주요내용

  미국은 한국산 쌀의 주요 수출국가로 2015년 총 수출물량 2,238.3톤 중 미국 수출물량은 367.4톤으로 약 

1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8월 기준 對미국 수출물량은 총 317.2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07.8톤으로 52.6% 가량 수출물량 

증가함 

   對미 수출 쌀의 세부 품목으로는 전체 쌀 수출물량 중 메현미와 멥쌀이 약 90~97% 가량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멥쌀의 수출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함

   한국산 일반쌀은 LA 한인 시장에서 2~3 종류 판매가 되고 있으나, 미국산 중립종 대비 가격경쟁력이 없어 

판매물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수출물량 350여톤 가량 중 일반쌀 수요는 110톤으로 한국에서 수출된 쌀은 현지 유통되는 쌀과 

품질에 큰 차이 없이 가격이 2~3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한 일반소비자는 구매를 꺼림

LA 한인 시장 유통 한국산 쌀

*  출처 : aT LA지사 곡물전문 모니터 현장조사 

   미국 수출물량 350여톤 중 일반쌀 수요는 110톤으로 이를 제외한 240여톤이 가바 쌀을 비롯한 기능성 쌀인 

것으로 판단함

   최근 미국에서 가바(GABA)쌀의 인기로 수입된 한국산 가바쌀 종류만 4~5가지로 증가하였고, 기타 프리미엄 

쌀의 수출도 증가하여 판매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시사점

  일반쌀은 가격경쟁력의 부재로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기능성(GABA 등) 및 프리미엄 쌀의 

미국 수출물량 증가로 업체간 경쟁이 계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작성 : LA 지사

6 미국

지구촌 리포트ㅣ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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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리포트ㅣ미국

6-2 미리 보는 2017년 미국 음식 트렌드

  주요내용

   Food Business News에 의하면, 건강한 삶을 선호하는 미국인들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강황, 저지방

고단백질원 염소고기, 정어리와 같은 독특한 식재료 및 음식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수타면, 중동음식 

등이 앞으로 2017년 음식 트랜드를 이끌 것으로 예상함. 2017년도에 새롭게 떠오를 다섯가지 트렌드는 

아래와 같음 

ㅣ2017년 미국 음식 트렌드ㅣ

강황
강황은 소비자들에게 마법의 식재료로 통하여 강황 파우더, 강황 음료 등 다방면으로 사용되
고 있음.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 강황은 몸의 균형을 맞춰주고 면역력을 키워주
어 질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음. 이에,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고 피해야할 음
식, 또는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음식을 가려먹는 현대인들에게 2017년에도 꾸준히 사랑을 받
을 것으로 예측됨

염소고기
미국시장에서 염소고기 및 염소로 만든 유제품들은 새로운 단백질원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음. 닭에 비해 저지방이나 고단백질원으로서 특히 콜라겐이 풍부하기에 뇌 건강, 관절 강화 
효능이 있음. 이미 63%의 전 세계 소비자들은 염소고기를 섭취하고 있으며, 염소치즈로 만
든 라자냐, 엠파나다스 등 여러 국가의 식품과 접목되어 사용되고 있음. 이에 적절한 시장진
입 준비가 곁들여진다면, 충분히 미국시장에서 성공할 만한 음식 재료라고 보임

정어리
정어리는 기름기가 많고 냄새가 많은 값싼 어류, 고령의 서구권 사람들만 먹는 어류라는 부정
적인 인상을 받고 있었으나 이러한 인식은 2017년에 들어 바뀔 것으로 보임. 오메가3, 단백질, 
그리고 감칠맛 이 3가지는 모두 유행하고 있는 식품트랜드로써, 정어리는 이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음. 이미 몇몇 레스토랑에서 정어리 토스트를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음

수타면
면의 손맛을 느끼고 거기에 흥미로운 볼거리까지 더해진 수타면 문화는 2017년의 식문화 
트랜드 중 하나로 예상됨. 손으로 직접 면을 뽑아내는 퍼포먼스에서 느껴지는 진정한 면의 맛은 
음식의 본토의 맛(Authentic)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눈길과 입맛을 동시에 사로잡을 것으로 
보임. 스시를 손수 만드는 것처럼 면을 직접 뽑는 것 역시 기술로 여겨져 앞으로 면류를 파는 
식당에서 수타장인을 만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중동 음식
최근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아프카니스탄, 시리아 등 중동 인구가 미국에 들어오면서 

식문화 역시 같이 유입됨. 허머스, 케밥 이외에도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 석류, 서양앵두, 옻, 

호로파 등 새로운 중동 식재료들이 미국 음식 시장에 소개될 가능성이 높음

* 출처 : Food Business News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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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옴에 따라 2017년을 선도할 새로운 트랜드 및 유행을 미리 아는 것은 신제품 개발 및 

한 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일 중 하나일 것임. 정어리, 염소고기 등 2017년 새롭게 주목

받을 식재료들과 더불어 인도의 강황, 중동음식 등 새로운 맛이 식당을 통해 전파될 것으로 보임. 이를 

반영한 아시안 체인 레스토랑인 P.F. Chang은 체인 레스토랑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메뉴를 개별 레스

토랑에서 직접 만드는 등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하며, 이러한 현상은 한식 세계화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작성 : 뉴욕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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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럽

7-1 2016 파리SIAL박람회 선정 혁신상품으로 보는 식품트렌트

  주요내용

   2016 파리 SIAL 국제식품박람회

-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린 SIAL은 세계 3대 식품박람회로 올해 105개국 7,000여 식품업체가 

참여하고 194개국의 15만명가량이 내방했음

-     격년으로 개최되는 이 박람회는 비즈니스의 장이 마련되는 무대로 알려져 있지만 식품업계의 트렌드 

발표, 전세계 식품업계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선발하는 혁신상품 그랑프리 등으로도 주목 받고 있음

   SIAL 선정 혁신상품 그랑프리(Grands Prix SIAL Innovation 2016)

-     이번 혁신상품 그랑프리 선정에는 유명 셰프, 대형유통업체 바이어, 기자, 홍보전문가, 시장조사 전문가, 

식품시장 트렌드 전문가, 국제 소비 유통전문가, 블로거, 급식업체 식품혁신 전문가 등 세계 각국의 식품

시장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가했고, 특히 올해는 서울대학교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문정훈 교수도 심사

위원으로 참가했음

   그랑프리 수상작

-     금상  : 프랑스의 기업이 내놓은 채소로 만든 스테이크 이씨에라(Ici et la)가 차지함. 후라이팬이나 오븐

으로 가열할 수 있는 이 제품은 건강을 고려하고 채소를 먹는 즐거움을 준다는 점을 인정받아 수상함

-    은상 : 프랑스의 갈아먹는 말린 버섯인 사바로(Sabarot)는 말린 버섯을 담은 유리병 뚜껑을 후추를 가는 

것처럼 물레를 달아 버섯가루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실용성과 용기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은상을 수상함

-    동상 : 퀴노아와 과일을 섞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페루산 디저트 VIRU가 독창성을 인정받아 동상을 

수상함

그랑프리 수상작

   부문별 혁신 상

-    무알콜 음료 : 프랑스 DAREGAL사에서 내놓은 냉장 허브 과일주스로 보존료를 넣지 않은 고농축이며 

주스, 허브 업체와 콜드프레스 기술을 활용하여 칵테일 챔피언이 제조해낸 매력적인 맛을 인정받아 수상함

 -   주류 : 당근으로 만들어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20도짜리 주류인 이탈리아 브랜드 마마 캐롯(Mama 

Carrot)이 독창성을 인정받아 수상함

 -   냉동식품 : GMO가 들어가지 않는 미국산 과일 젤라또 DIVINO가 과일 선정의 혁신을 인정받아 수상함

지구촌 리포트ㅣ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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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식품 : 이탈리아에서 내놓은 조리하기 편하게 만든 말린 김가루가 다양한 종류의 해조류를 활용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함

 한국관

-    이번 SIAL에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52개의 한국식품 수출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관을 운영, 전통

적인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식품을 테마로 삼아, 장류와 인삼관련 건강식품, 곡물선식, 

과일칩, 유기농 차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음

-    좋은 아이디어의 패키지와 획기적인 원재료, 혁신적인 가공방법, 건강에 우수한 점 등 훌륭한 한국의 

식품들이 선보여 바이어들로부터 주목을 받음

-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빠트릭 고띠에(Patrick Gauthier) 미슐랭 스타셰프가 출전제품을 포함한 한국산 

식재료를 활용해 시연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세계 미식트렌드의 중심지에 한국 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음

 시사점

   한국관에서 선보인 김치, 장류, 흑마늘, 홍삼, 면류 등은 유럽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아주 혁신적이고 훌륭

한 제품들로써 우수한 기술력과 맛을 자랑함

   김, 말린버섯, 채소스테이크 등이 그랑프리를 수상한 이유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맛과 건강, 실용성도 중요하

지만 현재 트렌드는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농업, 자연 존중, 첨가물 없이 농산물 본연의 맛을 보존하는 방법 

등 윤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이제 무첨가(글루텐 프리, 무설탕, 보존료무첨가 등)를 내세우는 것은 기본

이며 지속 가능한 식품제조법 등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작성 : 파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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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아부다비, 식품 안전을 위한 투자 늘려

  주요내용

   아부다비는 증가하는 인구의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고, 식품 공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 

중임. 식품 안전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은 지난 6월에 발표된 ‘Abu Dhabi Plan’(정부의 5개년 개발 계획)의 

주요 기둥 중 하나임

   UAE의 기후 탓에 현지 생산 확대에는 제약이 따르므로, 정부는 점차 농산물 수입 증가와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중임

   UAE는 식품 수요량의 85%를 수입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식품에 대한 지출은 4배인 4천억불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 부문은 특히 국제적 프로젝트를 통해 농업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장됨. 이를 

위해 지난해 아부다비 식품 관리 당국은 Al Dahra, Jenaan Investment 등의 다양한 농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아부다비 기반 민간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함 

* 출처 : https://www.zawya.com/mena/en/story/ZAWYA20161012081457/

 시사점

  아랍에미리트는 식량 생산에 걸맞지 않는 기후를 가졌거니와, 인구 구성원의 90%가 세계 각지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시민들이기에 각지에서 많은 종류의 식품들을 수입하고 있음

  하지만, 식량의 자급자족은 미래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중요한 사안이고, UAE 역시 이를 소홀히 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와의 거리가 멀어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으나, 라면 등의 가공식품은 그 

입지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 국내 수출업체들에 UAE 현지에서 통용되는 할랄 인증 및 수입 절차 교육을 

통해 수출장벽을 미연에 해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작성 : 아부다비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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